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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s aging is a process that everyone must experience, life expectancy is getting longer and living 
standards are getting better. But aging can be successful or unsuccessful. Middle-aged adults experience an 
existential crisis of physical burdens and middle-aged crises, thereby changing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aging in middle-aged adults.
Methods: This is a cross 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among mid-
dle-age crisis,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uccessful aging in late middle-aged 
adults.
Result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ocial suppor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uccessful aging, 
and middle-aged crisis and self-esteem were not significant. The factors’ determination value was 63.6%.
Conclusions: The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ocial support of middle-aged adults may help the successful ag-
ing of middle-aged ad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for health promoting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 programs with vari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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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길어진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
화되어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고 개인주의의 급속한 발달
로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년층은 노인세대가 빠르게 권위를 상실
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차후 자신들의 문제가 될 노후 부양 
문제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
다. 중년기 성인은 풍요로운 삶을 즐기지만 그 시기가 지나
고 나면 쇠퇴가 많은 시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양극의 다른 
느낌을 번갈아 갖게 되면서 중년층은 노년기를 편안하고 건
강한 모습으로 보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보이며 성공적 
노화는 중년기 성인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1,2)
성공적인 노화는 노화를 정신적인 애착과 삶의 의미와 목
적을 경험하면서 시간의 흐름 안에서 점차적인 생리학적 및 
기능적 변화에 적응하여 나가는 우호적인 결과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3) 전생애 발달 관점으로 노화라는 것을 노년
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인생주기에서 자연스럽게 진행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성공적인 노화는 예비 노년층
인 중년기에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4)
기대 수명 70세 시대에는 20년간 직장생활을 준비하고 30년
간 일하다가 은퇴하여 20년을 살다가 죽었다. 기대 수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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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시대가 된 지금은 대학 진학률과 초혼 연령이 점차 상
승하고 청년 취업난 지속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춰진 
영향으로 이전 시대에 비하여 더 길게 일하고 더 오래 살다
가 죽는다. 생물학적 기준으로 중년기는 만 40세부터 59세
까지를 지칭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40대와 50대는 여러 부
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유신정권과 민주화운동을 경험
하고 수직적 사회 구조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고 반면 40대
는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개성을 중시
하는 사회에서 성장하였다.5) 이러한 차이는 일상적인 라이
프스타일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
혀졌다.5,6) 베이버부머들은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80-90년
대에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었으며,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강제 퇴출의 위험에 내
몰리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일
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상 50대 초반까지 직장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50-60대에 이르는 
중년 후기는 이제 노화의 과정에 있는 예비 노인세대로 성
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7)
중년기는 권한과 자유가 주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자녀, 부
모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 길어진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7) 호르몬 변화에 따라 나타
나는 노화와 갱년기 증상, 직장이나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과중한 책임, 직장에서의 변동과 좌절 등으로 다양한 신체
적,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은 중년기 성인들에게 위기를 느
끼게 한다.7,8) 그러나 중년의 위기감이 어떠한 적응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노화에 도달하는지 밝혀진 바가 거의 없으므
로, 긍정적으로 노화를 수용하고 건강한 노년기로 진입함에 
있어 중년기 위기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건강상태 유지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을 처음 
연구한 Rowe와 Kahn9)의 성공적 노화 모델의 세 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고 실제로 많은 중년 성인이 미래의 노후생
활에 있어 건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
만 만성 질환이나 암 발생 등의 건강상태의 저하가 노화 과
정에서 겪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임을 고려할 때 신체활
동이나 식습관 등의 건강한 습관을 지속하는데 유의한 영향
을 주는 주관적인 건강이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
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0)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정신적 요인으로는 우울, 
인지기능 및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규명되어 왔다.8,11-13) 그중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지하는 것14)을 의미
한다. 중년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통제
력이 높아 이 시기에 겪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변화 및 사회활동 
범위 축소 등의 삶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성공적 
노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녀와 부부 및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의 예측요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4,7,9,15) 그러나 중년 후기는 이혼, 자녀 결혼, 퇴직 등으
로 인하여 오히려 가족과 직장의 지지망이 축소될 수 있는 
시기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형성과 역할 참여를 통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
고, 이러한 중년 후기의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직접적으로 노후를 앞두고 있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중년 후기 성인을 대상으로 중년 후기 성인이 느끼
고 있는 중년기 위기감,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사회
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노화가 어느 한 기간의 발달과정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중년 후기 성인의 구체적
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노년기 적응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는 중년 후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는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한
글로 기록된 본 연구의 설명문 및 동의서를 이해하고 참여
에 동의한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
년 후기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도시 내 2개
의 종교 단체와 1개의 동사무소 등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
고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상담실 등의 독
립적 공간에서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51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0 프로그램(University 
of Dusseldorf G Power, Dusseldorf, Germany)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05, 검정
력(1-β) 80%, 효과 크기(f2) 0.15, 예측변인의 수를 13개로 설
정하였을 때, 적정표본의 크기는 131명이 최소 필요 표본수
로 산출되었다. 중년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탈락
률이 2-15%로 매우 낮은 탈락률을 보였다.7,16,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15%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응답률이 미비한 20부를 제외한 131부
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전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승인(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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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간호대학 IRB 2016-0040)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역사회에
서 자가기입식 설문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 도구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질문
지를 사용하였으며 성공적 노화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
성, 중년기 위기감, 지각하는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성공적 
노화의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성별, 연
령, 학력, 결혼 여부, 수입 정도, 인간관계 만족도 및 질병 
여부 등을 포함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중년기 위기감 
중년기 위기감의 측정은 한국 중년들이 경험하는 위기감 
측정을 위하여 개발한 중년기 위기감 척도(the Mid-Life 
Crisis Scale, MLCS)를 사용하였다.15) 본 도구는 4요인 22문
항으로 각 요인은 ‘자기 후회(6문항)’, ‘젊음의 상실(4문항)’, 
‘정서적 불안정(8문항)’, ‘개별화 위기(4문항)’이다. 각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 점수는 22점에서 110점
까지 분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각 요인별 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은 자기 후회는 0.898, 
젊음의 상실은 0.793, 정서적 불안정은 0.906이었으며 개별
화 위기는 0.705였고,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0.705-0.944였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87이었다.
3)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는 Speake 등18)가 개발한 도구를 Kim19)
이 번안한 도구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은 0.85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0.86
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14)
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Questionnaire”14)를 Lee 등20)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ee 등20)에 따르면 단일 문
항과 총점 간 상관계수는 -0.23, -0.18, -0.02 그리고 0.14로 
낮은 부적 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발 당시와 
비교하여 8번 문항을 삭제시 도구의 내적 일관성은 0.75-0.87
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이 제시한대
로 기존 도구의 8번 문항을 제외한 5개의 긍정 문항과 4개의 
부정 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 문항인 3, 
5, 8, 9번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각 항목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81이었다.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21)이 개발한 도구로서, 총 4개의 하위영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부 영역은 정서적 지지 7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까지로 점수
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21) 선행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는 0.95였고21) 본 연구에서는 0.97이었다.
6)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는 척도는 Seo와 Cho13)가 한국 노
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질적 연구11),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을 처음 연구한 Rowe와 Kahn22)의 성공적 노화 모
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모델
을 제안한 연구23)와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
여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한 연구24)들을 수
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율
적 삶 5문항, 자기완성지향 4문항, 적극적 인생 참여 3문항, 
자녀에 대한 만족 3문항, 자기 수용 2문항, 타인 수용 3문항
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0.95로 내적 일관
성이 높게 나타났다. In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906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86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IBM Corp., 
New York, NY, US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
하여 Two-sample t-test, one-way ANOVA, Scheffé’s 사후
분석을 이용하였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 
분석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학력,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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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Value
Successful aging
mean±SD F or t (P)
Age, y 59.0±5.35
Gender 1.413 (0.063)
Male 22 (16.8) 76.2±1.53
Female 109 (83.2) 72.6±1.09
Marriage -1.521 (0.131)
Married 102 (77.9) 70.5±2.42
Others (single, widowed) 29 (22.1) 73.9±1
Education  11.05 (<0.001)
Middle school or lower (A) 17 (13.0) 63.7±3.12 A, B<Cb
High school (B) 45 (34.4) 59±6.35
≥University (C) 69 (52.7) 74.75±0.93
Employment  1.51 (0.133)
Employed 54 (41.2) 74.9±1.72
Unemployed 77 (58.8) 72±1.07
Incomea (1,000 KRW, month) 1.90 (0.133)
<1,000 12 (9.2) 66.4±4.09
≥1,000, <3,000 67 (51.1) 72.6±2.74
≥3,000 52 (39.7) 74±1.15
Presence of diseaseb  -1.46 (0.147)
No 71 (54.2) 71.7±1.47
Yes 60 (45.8) 74.5±1.22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6.60 (0.002)
Dissatisfied (A) 7 (5.3) 69.5±5.62 A<Cc
So so (B) 30 (22.9) 67.6±1.83
Satisfied (C) 94 (71.8) 72.2±1.05
Abbreviations: KRW, Korean won; SD, standard deviation.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r number (%).
a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nd calculated by ANOVA.
bHypertension, stroke, diabetes mellitus, arthritis, respiratory disease, cardiac disease, depression, cancer, etc.
cMultiple comparison by Scheffé method.
Table 1. The difference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1)
관계 만족감과 기존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성별, 결혼 여부, 직업 여부, 소득, 질병 여부1,4,9,25,26) 
및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중년의 위기감,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성공적 노화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분포와 등분
산성 그리고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나이는 평균 59.0세(±5.35)이고,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
(83.2%)이고 대부분이 기혼자(77.9%)였다. 69명의 대상자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41.2%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9.2%의 대상자가 한 달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었고, 
51.1%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그 외 
39.7%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45.8%였다. 만성 질환 중 종류는 고혈압(40명), 
관절염(13명), 당뇨(11명)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이 중 2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진 경우는 11.4%였다. 연구 대상자의 극히 
일부인 5.3%를 제외하고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였다.
2. 중년의 위기감,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대상자들의 변수별 평균은 표 2와 같다. 중년기 위기는 
평균 59.9±14.17점이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9.6±2.16점
이었다. 자아존중감은 23.1±2.73점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94.5±14.19점이었다. 성공적 노화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73.2±10.87점이었다.
3.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및 
성공적 노화
중년 후기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
른 성공적 노화에 차이는 학력(F=11.05, P<0.001)과 대인 관
계 만족도(F=6.60, P<0.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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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7.417 13.115 -0.566 0.573
Age 0.277 0.120 0.136 2.306 0.023
Gender -2.049 1.791 -0.071 -1.144 0.255
Marital status -0.799 1.649 -0.031 -0.485 0.629
Educationa
High school 6.737 4.067 0.107 1.657 0.100
≥University 7.509 2.314 0.233 3.244 0.002
Employment -3.549 1.474 -0.161 -2.408 0.018
Income 1.273 0.752 0.115 1.694 0.093
Presence of disease -0.802 1.316 -0.037 -0.609 0.544
Middle-age crisis 0.002 0.053 0.003 0.039 0.969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148 0.970 -0.010 -0.153 0.879
Perceived health status 1.551 0.336 0.307 4.619 <0.001
Self esteem 0.329 0.238 0.082 1.378 0.171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aReference: gender: male=0; marital status: no=0; education: middle school or lower=0; employment: yes=0; presence of disease: yes=0.
Table 4. Factors related to successful-aging of middle age people (n=131)
　 Successful-aging Middle-age crisis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steem Social support
Middle-age crisis -0.262 (0.002) 1
Perceived health status 0.413 (<0.001) -0.449 (<0.001) 1
Self esteem 0.319 (<0.001) -0.17 (0.052) 0.188 (0.031) 1
Social support 0.693 (<0.001) -0.253 (0.004) 0.163 (0.064) 0.277 (0.001) 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variables (n=131)
Variable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Middle-age crisis 59.9±14.17 22-110
Self-regret 15.9±4.49 6-30
Common sense of the youth 11.2±3.05 4-20
Anxiety 20.8±5.69 8-40
Individualization of the crisis 11.9±3.0 4-20
Perceived health status 9.6±2.16 3-15
Self esteem 23.1±2.73 9-36
Social support 94.5±14.19 25-125
Successful aging 73.2±10.87 20-100
Autonomous life 18.7±2.95 5-25
Self-completion 14.3±2.71 4-20
Active participation in the life 10.7±1.96 3-15
Satisfaction with family 11.5±2.21 3-15
Self-acceptance 7.1±1.50 2-10
Acceptance of others 10.8±2.01 3-1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research variables (n=131)
를 보였다. 그 외 성별(t=1.413, P=0.063), 배우자의 유무
(t=-1.521, P=0.131), 직업의 여부(t=1.51, P=0.068), 소득
(F=1.90, P=0.133)에 따른 성공적 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4. 중년기 위기감,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상관 관계
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449~ 
0.693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와 다른 변수간의 관계는 중년
기 위기감이 낮을수록(r=-0.262, P=0.002),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r=0.413, P<0.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r=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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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0.693, P<0.001)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년후기 성인의 성공적 노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β=0.136, P<0.023), 대졸이
상의 학력(β=0.233, P<0.002), 직업(β=-0.161, P<0.018), 지각
된 건강상태(β=0.307, P<0.001), 사회적 지지(β=0.601, 
P<0.001)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는 성공적 노화(adj 
R2=0.636, F=18.481, P<0.001)를 63.6% 설명하였다(Table 4). 
다중공선성의 검정 결과 공차는 0.550-0.809였고, 분산팽창
계수는 최대 1.818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예비 노년층으로서, 전환기를 겪고 있는 중년 
후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규
명함으로서 중년기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노년기에의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
시되었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확인한 결과, 나이가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확인
되었다. 그 외 성별, 배우자의 유무, 소득 정도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사이에서도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과 같다.27,28)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추측하여 볼 수 
있겠다. 첫째, 위의 세 기존의 연구는 모두 최소 65세의 노인
을 포함한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55세에서 64세 이하의 
중년 후기의 성인만을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구학
적 분포의 차이가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소
득 정도는 성공적 노화에 유의하지 않았지만, 직업이 있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이행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년 
후기 성인들은 직업을 통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를 확대
하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의 
약 80%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대상자를 대상
으로 진행되어 위와 같은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의 위기감은 인간발달의 한 과정으로 ‘전환기’와 
‘정착기’가 교차되는 시점으로 혼돈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
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노년기로의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다
고 알려져 있다.29)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년기 위기감은 성
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In4) 
역시 중년기 위기감이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는 않지만 중년기 위기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성공적 노화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중년기 위기가 중년기 
성인이 겪는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문화적 체계 등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영향
을 받는 일을 개인의 특성으로써 해석하려는 관점과 일치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30)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보다 가족과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중년 후기 대상자들은 스스로의 
위기감에 대해서 자기보고식 설문에 있어 과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 중년의 위기감은 조사된 것보
다 훨씬 높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
한다.
Rowe와 Kahn22)는 질병 발생이 적고 질병･장애에 대한 
위험이 낮을 때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고 다수
의 연구에서도 만성적 건강상태, 기능적 건강, 주관적 건강
상태 등 신체적 요소가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보
고하고 있다.2,26) 본 연구에서도 신체적 요인 중 지각된 건강
상태는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난 반면 질병의 여부는 성공
적 노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ak31)은 65-74세 
노인보다 오히려 74-84세의 노인들이 건강한 것으로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지각된 건강상태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른 신체적 노화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으며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약물 복용, 적당한 운동, 금
연 등의 적절한 건강 행동을 실천하도록 건강증진행동의 중
요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 Flood와 Scharer3)가 성공적 노화는 노년기의 기능적 손
상이나 질환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목적과 
만족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는 질병 유무에 관계없이 스스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하
여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려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확인되었다. 적극적으로 인생에 참여하고 생산적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고, 친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 정도가 높을 때 
성공적 노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25,32)
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중년기 성인들이 은퇴 후 생활에 대
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강조될 필요가 있
다.22,32,33) 이전에는 사람을 대면하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배
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같은 직접적인 만남에서 정
서･심리적 안정감을 찾았다면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카
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의 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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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교류하는 것으로도 정서적인 안정감
을 찾고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나가고 있다. Kim 등34)
은 중년기 성인이 SNS를 만남-소통의 공간, 정보 교류의 공
간, 문화창조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을 고
려할 때 SNS를 이용한 관계 형성이 중년기 성인에게 정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중재방법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성인의 자아존중감은 36점 만점에 
23.1점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Kim과 Park2)의 연구에서의 25.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
년기 성인의 경우 발달 단계상 겪게 되는 자녀와의 갈등, 은
퇴 등으로 인한 자아성취에 대한 불만족과 같은 다양한 생
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이라 예상
된다.35)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성공적 노
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 되고 있으나,4,8) 본 연구에서
는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
구 대상자가 13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
온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충분한 연구 대상자를 대
상으로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른 성공적 노화를 재확인하여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년 후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학력, 직업, 지각된 건강상태, 사
회적 지지였으며, 63.6%의 설명력을 보였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중년기는 연령적으로 전체 인생주기에서 1/4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노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중년기 이후의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볼 때 중년 후
기 성인이 긍정적인 노년기를 맞이하여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
지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1.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대상자 대부분
이 여성으로서 표집되어 중년 후기 성인 전체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성공적 노화 측정 도구가 만들어지고 
사용된 사례가 많지 않아 결과 해석에 신중히 기해야 한다. 
향후에는 중년 후기 성인의 보다 면밀한 특성을 반영한 분
석을 통하여 세심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전략 방안이 마련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년 
후기 성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
인하였고,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노화에 따른 건강 행위
를 지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 약
연구배경: 노화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평균 수명
이 길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길어진 노년기를 건
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화는 성공적일 수도 있고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중
년기의 성인이 신체적 부담과 중년기 위기라는 실존적 위기
를 경험하고 그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본 연
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이 느끼는 중년기 위기감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중년 후기 성인의 중년의 위기감,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결과: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
며 중년기 위기감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
혀졌다. 요인들의 결정값은 63.6%였다.
결론: 중년기 성인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의 
증진은 중년기 성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건강증진 행위 교육
과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 중년기 성인, 성공적 노화,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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